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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화장세계 제20호
2014년 2월

연화세계
우) 477-824

경기도 가평군 상면 수목원로 150번길 7 (행현리 388)
Tel 031)585-5108  

 fax 031)584-5108

홈페이지: www.yeonkkot.com 발행ㆍ편집: 심정명 / 이메일: yeon9@hanmail.net

 

  성도재일 부처님 꽃공양 등공양

알림마당   새 소식

■ 삼재소멸 입춘기도 안내

ㆍ일 시 :: 2월 4일(화) 오전 10시     

         (※2014 입춘시각: 2.4. 07:03)

ㆍ삼재 기도비 : 1인 3만원 (삼재부적)

ㆍ준비물 : 입었던 런닝, 쌀

※들삼재 - 돼지(亥)ㆍ토끼(卯)ㆍ양(未) 띠 

※ 경명주사로 스님이 기도하면서 정성들여 쓴 부적

을 준비하오니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설 차례 지내드립니다 

ㆍ일 시 : 1월 31일(음 1.1) 오전 8시 

※ 신청하실 분은 미리 연락 주십시오.

■ 정월 7일 신중기도

ㆍ일시 : 2월 4일(음 1.5) ~ 2월 10일(음 1.11)

ㆍ기도비 : 3만원

※금년 정월7일 신중기도는 입춘일에 입재합니다.

■ 정월 방생기도법회 : 2월 10일(월)

 정월 7일 신중기도를 회향한 후 방생기도 법회를 

갑니다. 기도 끝나고 오후 1시에 점심공양을 한 후 

오후 2시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정월에 하는 방생기

도는 용왕재와 용왕기도의 의미가 있습니다. 

ㆍ일  시 : 2월 10일(월) (음 1.11)

ㆍ장  소 : 청평댐

ㆍ방생비 : 3만원  

ㆍ출발시간 : 연화세계 오후 2시

■ 2014년도 신규 인등접수 안내

 2014년도 1월부터 인등 밝히실 분 접수받습니다. 

ㆍ인등비: 1인 1년 6만원 (한달 5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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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어  정명스님 - 꽃으로 희망을 말하다

 지극한 정성 만행화(萬行花)로 감동을 전하길

2014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다. 

새로이 떠오르는 태양처럼 인간

은 늘 희망을 품고 산다. 새해

가 시작되면 왠지 모를 기대감

과 설렘으로 1년에 대한 계획과

새로운 다짐을 하게 된다. 넉넉

하고 풍요로운 한 해를 설계하

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루

하루를 살아갈 것인가? 그 목표

를 정해놓고 지칠 줄 모르는 오뚝이처럼 힘겹게 살

아갈 때 아름다고 향기로운 꽃을 보면 마음도 온화

해지고 기분 좋아진다. 꽃은 이렇게 우리에게 감동

을 준다. 꽃은 이 지구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

과 행복을 주는 것으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우리 

곁에서 함께 공존해왔다. 우리 주변 어디에나 쉽게 

볼 수 있는 꽃 산과 들, 거리, 집집마다 꽃이 피어

있어 우리 마음에 어둠을 없애주는 꽃이다. 

이러한 꽃을 불교에서는 육법공양물 중에 꽃 공양은 

불법승 삼보를 찬탄하며 특히 법당을 아름답게 장엄

하는 역할로 발전했다. 불교에서 다양한 의미를 내

포한 아름다운 꽃은 불도량을 화려하게 장엄하며 삼

보를 찬탄한다. 불교의 꽃 장엄은 부처님께서 “깨끗

한 정성으로 공양하거나 보배일산 바치거나 향 사르

거나 훌륭한 꽃 나의 몸에 뿌리는 이는 부처의 세계

에 오게 된다”고 설하고 있다. 장엄이란 의미는 착

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정성스럽게 주변을 장식하고 

전각, 조각이나 불화, 가람의 배치 불구(佛具) 법회

의식 그리고 꽃 불국토의 실현과 이상세계에 다가가

기 위하여 정성을 다하는 모습의 표현이다. <해주스

님 화엄의 세계에서> 

《화엄경》은 부처님의 세계를 보살의 갖가지 만행

화(萬行花)로써 장엄함을 설하고 있는 경이다. 화엄

이란 꽃으로 장엄하는 것이니 보살행이라는 꽃으로 

부처님의 깨달음의 세계를 교설한 것이다. 부처님 

세계는 예로부터 본래부처인 중생의 원력에 의해 이 

땅에 구현됨을 밝혀준 것이다. 부처님의 지혜를 성

취한 보살들이 부처님의 세계를 드러내고 있다. 부

처님의 세계가 보살행을 통하여 장엄되며 우리 중생

에게 펼쳐지고 있다. 보살이 설하고 있는 그 보살행

을 행함으로써 우리 범부의 중생이 바로 부처의 삶

을 살게 됨을 보이고 있다. 범부와 보살과 부처가 

다른 점은 발심에 있다. 중생이 본래 부처이지만 그

러나 중생과 부처는 또 확연히 다르다. 중생은 자기

가 바로 부처인 줄을 모르기 때문이다. 

스스로 부처인줄을 자각하는 것이 바로 깨달음이다. 

그래서 신심과 발심이 필요한 것이다. 신심이란 자

기가 부처인줄을 확연이 믿는 것이며 이를 정신(淨

信)이라고 한다. 이러한 청정한 신심을 성취하기 위

해서는 원력이 깊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 정신

만 성취되면 아뇩다라 삼먁삼보리심을 일으키게 되

니 곧 실심하게 되는 것이다. 발심한 중생이 보살이

다. 보살이란 보리살타(Boddhi Sattva)의 준말이니 

깨달을 중생 또는 깨달은 중생[覺有情]이라는 뜻이

다. 따라서 화엄에서는 발심만 하면 바로 정각을 이

룬다고 한다. 처음 발심할 때가 바로 정각을 성취하

는 때이다.[初發心時便正覺] 그러므로 《화엄경》에

서 시설하고 있는 발심보살의 보살행은 성불로 향해

가는 인행(因行)이라기보다 정각후의 과행(果行)이며 

부처행[佛行]인 것이다. 인과가 둘이 아닌 인과교철

(因果交撤)의 인행이며 과행이다. 다시 말해서 비로

자나 부처님의 세계를 구체적으로 구현시켜 나가는 

것이 《화엄경》에서 보살행이다. 

《화엄경》 화장세계품에서 보현보살이 화장세계의 

장엄을 말하였다. 이 화장장엄세계해는 비로자나부

처님께서 지난 세계해의 미진수 겁 동안 보살행을 

닦을 때에 낱낱 겁마다 부처님을 친근하고 큰 서원

을 닦아서 깨끗하게 장엄한 것이다. 화장장엄세계해

는 맨 밑에 풍륜(風輪)을 말하고 그 위에 향수해(香

水海)가 있는데 이 향수해 중에 큰 연화가 나고 그 

속에 연화장세계(蓮華藏世界)가 있어서 사방이 평평

하고 깨끗하고 견고하며, 금강륜산(金剛輪山)이 세계

를 둘렀다. 연화장세계는 일반적으로 연꽃에서 출생

한 세계, 또는 연꽃 속에 함장(含藏)된 세계이다. 어

떤 이에게는 극락왕생의 정토, 어떤 이에게는 깨달

음의 세계, 어떤 이에게는 있는 바 그대로의 일체 

우주의 원래 모습 결국 이상적인 불국토(佛國土)를 

가리키는 말이다. 

이렇게 불교에서는 꽃을 깨달음의 세계, 보살만행화

로 이루어진 화장장엄의 세계로 설하고 있다. 연꽃

도 역시 청정무구한 부처의 세계를 말하고 있다. 연

꽃을 보면 바로 깨달음의 세계 연화장세계를 체험할 

수 있다. 그래서 불교의 꽃이다. 부처님은 보살행인 

꽃으로 장엄된 세계이다. 우리나라는 4계절 중 여름

에만 연꽃을 볼 수 있어 부처님께 올리는 꽃은 연꽃

이 아닌 다른 꽃들로 부처님께 공양 올릴 수밖에 없

다. 연꽃이 아니라도 들과 산에 집안에 어떤 꽃이라

도 꽃 공양으로 불보살에게, 우리 모두에게 선물하

는 인연을 한번 지어본다면 한해 꽃을 보면서 항상 

우리 삶이 꽃처럼 아름답고 행복한 한 해가 될 것이

다. 만행화를 자주 자주 행하다보면 이 세상이 화장

장엄세계를 만드는 보살행으로 이어져 부처님의 깨

달음 꽃으로 장엄되는 연화장세계에 삶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헌공할 꽃이 없을 경우는 지엽(枝葉)이나 난향(蘭

香), 향약근(香藥根)과 향과(香果) 등도 공양이 가능

하고 꽃과 잎과 뿌리와 과일을 헌공할 수 없으면 일

찍이 헌공하는 것을 보았거나, 이야기를 들었거나, 

자신이 일찍이 헌화했던 것 등을 떠올려 아이와 같

은 순수한 마음으로 공양한다면, 이는 마음의 진실

된 꽃이어서, 바로 연화장세계이자 훌륭한 꽃 장엄

인 공양이 된다. 올 한해 삶은 꽃처럼 환하게 피어

나길 발원해 보자.

-정명스님(연화세계주지, 불교지화장엄전승회 회장)

 <불교저널 2014. 1. 1 신년호 특집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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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연화공덕장엄회 총회 / 봉사 행사

보광사

요양원

오후1시

총 회

점심공양

삼귀의 대중일동

반야심경 대중일동

인 사 정명스님.

경과보고 회장 임주연

토의사항
1) 회칙검토 2) 회원소개 3) 임원선출

4) 14년 예산결의 5) 안 건

사홍서원 대중일동

찬조금

총63만원

정명스님(10만원)선우스님(10만원)

김귀남(10만원)·지장해(5만원)·이인순(5만원)

김성자(5만원)문영숙(3만원)·이정자(5만원)

김선조(10만원아들)·

참석자

10명
정명스님 임주연. 이정자 김선조 양현자 이순희 윤난희 허기순외2 대관

오후

2시

금일봉

선물

전달식

지출

1.173.000원

보광사 요양원 50만원·수봉노스님...30만원

떡1말반 11만원· 수면양말 40개 8만

빵 100개 3만3천원

과일(밀감 3상자 ·바나나 2상자.단감2상자 )15만

연화세계 정명스님 보시 (연잎차 30개)

2시:30~

3시:30

어르신

자축공연

노래방

가평 덕현사 공연봉사단체 10명

2011 ~ 2013년12월까지 수입. 지출 총 결산보고

년.월.일 내 력 수 입 지 출

11년9월~

13년12월
 총회비 8.370.000

12월31일 창립법회 5.680.000 6.010.500

4월11

~12일
 봉축행사 11.700.000 7.704.000

8월 25일
 박금석 

시모님 별세
100,000

9월15일
 이명란 

별세
100,000

10월
혜림스님 

병문안
100,000

12월4일
혜림스님 

은사 입적
100,000

총합계 25.750.000 14,114,500

12월 19
동두천 

요양원 방문
630.000 1.173.000

합계 26.380.000 15.287.500

총잔액
26.380.000-15.287.500 = 

11.092.500 

지 대 방   공지사항 및 주요동정 

■ 연화공덕장엄회 동두천 보광사요양원 방문

지난 12월 19일 연화공덕장엄회 회원과 신도 20여

명은 수봉 노스님이 계시는 동두천 보광사요양원을 

방문하여 노래와 자원봉사 등을 하며 어르신들을 위

로하였다. 이날 연화공덕장엄회 총회도 함께 있었다.

           <연화공덕장엄회 위문공연>

● 연화공덕장엄회 결산

● 연화공덕장엄회 총회/ 12.19 13시. 동두천 보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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쉼 터   기타 소식 및 주요동정

■ 가을 성지순례 다녀옴

지난 11월 21일 연화세계신도 30여명은 전북 장수 

팔성사(선우스님)와 죽림정사를 다녀왔습니다.

■ 성도재일 행사 원만회향

지난 1월 8일 연화세계 법당에서 성도재일 철야기도

법회가 있었습니다. 참석해주신 분들게 감사드리며 

모두 성불하시기를 축원 드립니다.

■ 정명스님 불교 TV 출연

정명스님께서 1부 2월 18일 14시. 2부 28일 20시.  

불교TV 천안통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불교와 꽃’이

라는 주제로 45분간 강연하였습니다.

■ 연화공덕 장엄회 회비 운영방침

연화공덕장엄회 회비는 1/3은 사회봉사 등 불교보살

행을 회향하는 데 쓰고, 1/3은 회원들 경조사비로, 

1/3은 봉축행사, 연꽃축제시 경비로 쓸 예정입니다. 

운영에 관하여 항상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 회원 경조사 안내

연화공덕장엄회원 서복문 거사 최춘자 보살 3자 서

성철 군이 정유미 양과 화촉을 올립니다.

ㆍ일시 : 2월 15일 오후 2시 

ㆍ장소 : 제기역 2번출구 한솔베네스토 웨딩홀

■ 나의 부처님 원불(願佛) 동참 안내

 연화세계 법당에는 216위의 원불(願佛)이 모셔져 

있습니다. 원불은 108위 씩 두 번에 걸쳐 왔습니다. 

현재 154위 부처님은 주인을 찾아 원불이 되었지만, 

62위는 아직 주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인연있는 불

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전시관 법당에 새로 조성된 원불>

알아봅시다

 갑오년 / 불교와 말(馬)

      

 갑오년(甲午年)은 말의 해로 오행상 청마(靑馬)

에 해당한다. 불교에서는 말이 어떻게 비쳐질까?

  말은 불교에서 관세음보살이 현신한 모습으로 

표현된다. 관세음보살이 육도(六道)를 순회하며 

중생을 교화할 때는 성(聖)·천수(千手)·마두(馬

頭)·십일면(十一面)·준제(準提)·여의륜(如意輪) 관

음 등 육관음으로 현신하는 것이 보통인데, 축생

을 교화할 때의 현신 모습이 바로 마두관음보살

이다. 유일하게 분노한 모습을 한 관음상으로, 머

리에 말의 머리를 이고 있어 마두대사(馬頭大士) 

혹은 마두명왕(馬頭明王)이라고도 부른다. 말의 

머리를 이고 있는 것은 전륜왕의 보마가 사방을 

달리면서 마귀를 굴복시키는 것처럼 생사의 바다

를 누비면서 천마(千魔)를 항복시키는 큰 위신력

과 정진력을 나타내기 위해서다. 무명의 무거운 

업장을 막는다는 뜻도 있다. 


